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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 브라질 유전에 투자 추진
대서양 연안 심해유전 5곳에 50억달러 투입 … 석유․천연가스 개발

Chevron이 브라질 대서양 연안의 심해유전 개발을 위해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는 Chevron 브라질 법인이 심해유전 5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ㆍ생산 분야

에 수년간 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6월24일 보도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심해유전 개발 방식을 놓고 100% 정부 출자 국영기업 설립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지 버크 Chevron 브라질 법인장은 “브라질 정부의 심해유전 개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투자 계획

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는 2013년까지 심해유전 개발에 174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020

년까지 1110억달러를 투입할 전망이다.

심해유전의 석유 생산은 2013년 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하루 평균 생산량이

18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은 국제유가가 현재의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45달러 선까지 떨어

지더라도 투자를 지속할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등은 심해유전 개발에 앞으로 10여년간 6000억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 투자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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